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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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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시

담당 부서 한국농수산대학교 책임자 과  장 곽용범 (063-238-9600)

교학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철 (063-238-9601)

한국농수산업의 젊은 피, 청년농수산인재 출정식!

-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5회 학위수여식 개최 -
전문학사 471명, 학사 121명 등 총 592명 졸업

주요 내용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월 16일(금) 14시, 교내 대강당에서 송미령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학위수여식을 개최

 ○ 전문학사 471명, 학사 121명 등 총 592명에게 학위를 수여

□ 송미령 장관은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을 격려하면서, 적극적인 도전을 당부하고 

‘농어업을 활력 넘치는 산업’으로 ‘농어촌을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

 ○ 농식품부장관상(6명), 해수부장관상(2명) 등 각 기관·단체상 수여

 ※ 이색 포토존 설치 등으로 농수산 청년인재의 출발을 응원하는 젊은 학위수여식 분위기 형성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2월 16일(금) 오후, 교내 

대강당에서 제25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전문학사 471명, 학사 121명 등 총 592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다.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래 전문학사 7,416명, 학사 1,157명의 

청년농수산인재를 배출했으며, 농어업․농어촌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한 농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졸업생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융복합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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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은 한농대 졸업생이 학교에서 익힌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농어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치하했다. 

송장관은 졸업생에게 농어업․농어촌에서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독려하면서, 

정부도 농어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농어업을 활력 넘치는 산업’으로 

‘농어촌을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수한 학업성적과 리더십을 발휘한 136명의 졸업생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과학원 등 여러 

농수산 기관·단체의 포상이 주어졌다.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6명): 식량작물학과 홍동건, 버섯학과 이준성, 과수학과 김경일, 

가금학과 이진서, 산업곤충학과 김재원, 말산업전공 김유현

  ** 해양수산부 장관상(2명): 수산생물양식학과 천성민, 수산양식전공 임지훈

  이날 행사에서는 농수산 청년인재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학교가 

마련한 ‘인생 네 컷(스티커 부스)’, ‘나는 대한민국 청년농업인 000이다(전자 

포토월)’ 등 이색 포토존이 졸업생과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현출 한농대 총장은 “한농대는 한국 농수산업을 이끌어 갈 농어업 정예

인력을 양성한다는 자부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졸업생이 

농어업 현장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 단계별 

교육, 법률․세무 자문(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사업을 지자체 및 동문회와 

협력해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